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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자수는 불교와 관련된 불교용품에 사용

된 자수를 통칭한다. 부처님의 자비를 찬탄하고

부처님의 가피로 소원성취를 이루려는 불자들

의염원이담긴작품이다. 

조선시대 불교자수는 신심이 돈독한 여성 불

자나자수기량을습득한비구니스님에의해주

로제작됐다. 자릿수기법(돗자리의결모

양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넓은 면을 메꿀

때 사용)을 이용해 시주한 사람과 연대

표시가많이남아있는것이특징이다. 

부처님을 수놓은 수불, 번기, 가사, 방

석, 다라니 주머니, 탁의 등에 쓰인 자수

들이불교자수로분류된다. 

불교자수의 종류는 여러가지인데 대부분 길

고 짧은 땀으로 밑그림의 빈 자리를 메우는 자

련 수법으로 놓는다. 제작 연대가 오래 된 것일

수록 가는 실을 사용했으며 근세에 가까와 올수

록굵은실을사용한것으로드러나고있다.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시대에 제작된 자수작

품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고려 말기의 작품

으로 추정되는‘기호산신도(驥虎山神圖)’, 월정

사 8각9층탑에서 발견된‘자수향낭’, 선암사에

남아있는 대각국사 가사와 용문탁의, 전주시립

박물관이 소장한 불경 덮개 등이 고려 시대 작

품으로 알려져 있다. 용문탁의는 중국 송 황제

가하사한것으로유명하다. 

조선시대에 제작된‘쌍용문가사’, 1880년에

만들어진 <묘법연화경>을 비롯해 보살ㆍ경전

이 수놓아진‘25조 자수가사’와‘불화복장낭

(佛畵腹藏囊)’<금광명최승왕경(金光明最勝王

經)> <현우경(賢愚經)> 등이 조선시대 전통 불

교자수의명맥을이으며전해오고있다.

최근 한상수 자수장이 복원을 시도하고 있는

일본 국보급 자수‘천수국수장(天壽國繡帳)’은

일본 성덕태자가 죽은 뒤 태자비가 태자의 명복

을 빌기 위해 만든 작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쿠지(中宮寺)에 있는‘천수국수장’은 성덕태자

가 천수국이라는 극락에 왕생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천수국수장’에는“세상은 모두 헛되고

거짓된 것이며 오로지 부처만이 진리”라는 성

덕태자의말이새겨져있기도하다.

일본의 국보급 자수라고는 하나 수 놓은 명문

에 의하면 밑그림을 그린 야마토 아야노마켄(束

韓未賢), 코마노 카세이치(高麗加西盜),

아야노누 카코리(漢奴加己利)의 세 화

가들은한국계로추정되고있다. 

‘천수국수장’은 사방 5m 크기로 두

장을 만들었다고 전하나 지금은 한 장

의 일부분만이 남아있다. 세로 88.5㎝,

가로 82.7㎝ 액자에 넣어 수장고에 보관

되고 있다. 비단 바탕의 무늬가 있는 천에 승속

인물, 신장상, 연화 뒤의 부처, 비운, 봉황, 토끼,

사원 등이 붉은색 노란색 청색의 색색수실로 남

아있다.

인물의 복장은 고구려 고분벽화, 삼국시대 복

장 등과 연관성이 많이 드러나 아스카 시대의

풍속과 한∙일간의 교류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

료가되고있다. 

강지연기자 jygang@buddhapia.com

불교방송 가릉빈가 합창단이 11월 24일 오후

7시 KBS공개홀에서 제5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

한다.

올해로 창단 11주년을 맞는 가릉빈가 합창단이

이번 무대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오페라‘아미타불

노래하는나무꾼과선녀’이다.

운문 스님이 작사한‘아미타불’과 동화‘선녀와

나무꾼’을 불교음악협회 반영규 회장이 작사를, 정

부기교수(중앙대)가작곡해무대에올린다.

1부‘아미타불’은‘수행의 노래’등 5곡의 노래를

선사하다. 3막 6장으로 구성된 2부는‘선녀와 나무

꾼’으로 감미로운 음성공양을 시도한다. (02)705-

5305

한국불교문인협회가 12월 2일 오후 3시 서울 서

교동 한국불교문인협회 사무실 지하 몽쏘 카페에서

송년시낭송및수필낭독회를개최한다.

이번송년시낭송및수필낭독회는2006년한해

를정리하고보내는자리로꾸며진다.

한국불교문인협회는 1985년 8월‘중생을 제도하

려는 부처님의 뜻을 붓의 힘으로 이루자’는 목표 아

래 불자 문필가들이 뜻을 모아 만든 순수 문학 단체

이다. (02)336-4907

밀림 속 신들의 도시가 한국 전통문화와 불교

를만나변화의용틀임을시작한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와 캄보디

아 정부가 11월 21~2007년 1월 9일 캄보디아

의 시엠립 일대에서‘앙코르-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2006’행사를 개최한다. 신라와 크메르

문명 등이 빚어낸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맛볼

수있는50일간의문화축전이다. 

‘오래된 미래-동양의 신비’라는 주제로 펼

쳐지는 이번 문화 엑스포는 한국과 캄보디아의

수교 10주년 기념을 겸한 행사이기도 하다. 앙

코르와트 유적군 일원 3만여평의 행사장에서

열리는 앙코르 엑스포는 각종 전통문화 공연,

3D 영상,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들이 줄지어 관

람객들을 즐겁게 할 예정이다. 1998년과 2002

년 두 차례 경주에서 열린 문화 엑스포를 이어

받는 자리. 남ㆍ북방 불교 문화 유산을 총괄, 경

주와 앙코르간 문화벨트 형성이 가능할 지 가늠

해보는시금석이다. 

11월 21일 개막식에는 캄보디아 승려 80여명

과 한국-캄보디아 공연단 120명으로 구성된

합동 공연단이 앙코르와트 내 특설무대에서 동

양의 신비와 인류 상생을 주제로 개막식을 꾸몄

다. 2007년 1월 9일 폐막식에서 선보일‘만다라

의 노래’는 앙코르와트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

는퍼포먼스이다. 

연출가 김아라씨가 연출을 맡은‘만다라의

노래’는 전쟁과 이념 분쟁이라는 역사적 공통

분모를 지닌 두 나라의 원혼을 불러내 그 상처

를 치유하면서 인류 번영을 기원하는 천도재 형

식으로진행된다.

엑스포 기간에는 앙드레김 패션쇼, 양국 전통

의상쇼, 코끼리 퍼레이드, 크메르 고전 무용 콘

테스트, 국제연날리기, 영화제 등 다채로운 볼

거리가 연출된다. 야외 특별공연무대에서는 한

국,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태국, 중국 등 세계

20개국이 참가하는 세계공연예술축제와 한

국∙캄보디아 특별 공연이 마련된다. 한국측에

서는 국수호 디딤 무용단, HATA, 정숙희 무용

단, 고성오광대보존회 등이 출연해 한국 전통문

화를널리알릴계획이다.

주최측은 행사 기간 동안 20여개국 1만여명

의 문화예술인과 30만명의 관광객이 모일 것으

로추산하고있다. (054)740-3060    

강지연기자

곱디고운천은캔버스가되고오색

실은 물감이, 바늘은 붓이 된다.

한 땀 한 땀 놓은 수는 꽃으로, 사람으

로, 부처로 화려하고 장엄한 변신을 시

작한다. 한상수 자수장(중요무형문화재

제80호)이일본의국보급자수‘천수국

수장(天壽國繡帳)’복원을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 자수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불교자

수 작품들은 어떤 작품들이 남아있고

무슨용도로제작됐는지살펴본다.

경주, 앙코르와트에 가다

한상수자수匠

日‘천수국수장’복원

승무 추는 모습이 담긴 현대 자수작품. 

사진제공=오리엔탈이미지
일본 주쿠지(中宮寺)에서 발견된‘천수국수장’의 수를 복원한 한상수 자수장의 작품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

장하고 있다. 사진제공=한상수 자수박물관

실∙바늘로 펼치는 진리의 세계

불교자수, 부처님 자비찬탄∙원력 담아

가사∙방석∙번기 등에 다양하게 사용

11월 21일~2007년 1월 9일까지

‘오래된 미래-동양의 신비’주제로

합동공연∙퍼포먼스∙영화제 등 열려

캄보디아 시엠립서‘앙코르-경주 세계문화엑스포’

불교방송 가릉빈가 합창단 음성공양

한국불교문인협회 송년 시 낭송회

캄보디아 전통춤은 엑스포 기간

동안 공연장에서 만날 수 있다.


